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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평화의 모후 관구 수도서원 경축년 

 

8월 1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노틀담 복지관 강당에서 안칠라 마리아 수녀님의 금경축과 마리 오송 

수녀님, 마리 카롤린 수녀님, 마리 쥴리앤 수녀님의 은경축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미사는 인천교구 

장태식 사도요한 신부님의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강론에서 장신부님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는 것을 축하한다는 

무탄트 메시지처럼 이 자리에 있는 금은경축을 맞이한 수녀님들도 지난 수도생활을 통해 스스로 수도

자로서의 정체성과 수도 공동체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기에 스스로 축하받고 축하하는 자리라 생각됩

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자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우리 수녀들은 앞으로 수도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어서 레오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처럼 행동해

서도 안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지도해서도 안됩니다. 교회나 수도원은 길 위에 

서서 세상과 함께 희망의 지도를 그리는 공동체입니다.“ 

미사 후 관구 본원 식당에서 점심식사와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수녀님들이 준비한 축하식과 수

녀님들이 걸어온 발걸음을 영상으로 보며, 함께 웃는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 바라며 자신의 삶을 봉헌하며 살아온 수녀님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